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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의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비교 분석 

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충청권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전맹인 10명, 정안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첫째, 

전맹 대학생 집단에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이 관찰되어 정안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경험이 

가능한 음악적 상황에서도 버벌리즘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맥락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버벌리즘이 매체나 학습에 의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서술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한글 글분석 프로그램(K-LIWC)에서 

전맹 대학생은 대명사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며, 부정적 정서 표현의 빈도가 정안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맹 대학생 집단에서 정동적 서술과 시각 이외의 감각적 서술이 

정안 대학생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한 일화적 기억과 상황적 

묘사에서 전맹 대학생은 상황적 묘사가 많은 반면 정안 대학생은 일화적 기억에 대한 서술 

빈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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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한이 있는 감각장애인이지만, 제한된 시각 외의 타감각 

특히, 청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음악 감상 

경험이 가능하다(Tuttle & Tuttle, 2004).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음악을 개인적 

향유 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 수단(조윤정 & 이해균, 2014; Robb, 2003; Wolffe & 

Sacks, 1997), 타인과의 효과적인 감정적 교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Molloy- 

Daugherty, 2013). 음악은 청각을 통해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정서 반응을 유도 

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Rostohar, 2006).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음악 감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음악의 개념화 

(conceptualization)와 심상(visual imagery) 처리 과정을 들 수 있다(Darrow & 

Novak, 2007). 시각장애인의 음악에 대한 촉각적 표상이 일반인의 시각적 표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Walker, 1985),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 

하면서도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심상 활용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시각적 

경험의 제한이 시각장애인의 음악 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Madsen & Darrow, 1989). 또한 시각장애인의 추상적 정보 처리의 

제한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음악 감상 후 제시된 음악에 대해 자유롭게 구술할 때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악기명이나 음악요소 등 자료 주도적인(data-driven) 

서술은 많으나, 비유(analogy) 혹은 은유(metaphor)적인 표현은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적다고 보고하였다(Flowers & Wang, 2002). 

이는 추상적 정보처리 과정을 언어적 서술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각적 자극인 음악 감상 경험에서도 추상적 정보처리에 시각 경험 제한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정서가 곧 타인과 소통하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주장을 토대로, 언어적 서술 방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음악 정서 

반응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효과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 이다(Juslin 

& Laukka, 2003; Scherer, 2004; Watson, 2000).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감상의 정서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의식적(conscious)으로 경험한 감상자의 

주관적 정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Daynes, 

2010; Scherer & Zentner, 2001; Schmidt & Trainor, 2001). 한편, 언어는 

청각에 의해 습득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에도 불구 

하고(Anderson & Olson, 1981; Civelli, 1983)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 감상의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분석한 논문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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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타인과 의사소통 하는 중요한 경로가 청각이므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음악 감상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감상자가 음악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구술하는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적 서술에 시각장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각장애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박순희, 1993). 

연구자들은 시각장애 자체가 낮은 지적 수준을 동반하지 않으나(Tuttle & Ferrell, 

1995) 시각 경험의 제한이 인지 발달에 불균형을 야기하고 또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Jaworska- 

Biskup, 2011; Rosel, Caballer, Jara & Oliver, 2005; Tobin, 1992). 또한 시각 

손상으로 인한 언어적 특성과 관련하여 Cutsforth(1951)는 버벌리즘(verbalism)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 혹은 

파악하지 못하는 어휘를 일상생활에서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 습관을 

일컫는 말이다(박순희, 1993; Cutsforth, 1951). 특히 시각지향성 버벌리즘(visually 

oriented verbalism)은 선천성 전맹들이 색깔이나 명암, 채도 등 시각적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어휘들을 직접적인 경험 없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Vinter, Fernandes, Orlandi, & Morgan, 2013). 이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천성 전맹과 정안인의 언어 유사성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osel et al., 2005). 

시각장애인의 언어적 특성에서 연령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기 수행된 

시각장애인 언어 관련 연구의 대상은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확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청취가 가능한 음악 감상은 시각장애인의 언어적 서술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에 제한이 없는 시각장애 

대학생이 음악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정서 반응을 자유롭게 구술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언어적 서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 감상 시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의 정서 반응을 언어적 서술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음악으로 유도된 구체적인 느낌을 감상자가 직접 언어적으로 

묘사하도록 하여, 감상 경험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실제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마찬 

가지로 음악을 기분전환이나 각성 등 정서 환기 수단으로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 

만큼(Park, Chong, & Kim, 2015) 음악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장애인 

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더욱이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의미있는 소통과 표현의 수단이 되는 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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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시 발생하는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심도 있게 내용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언어적 서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버벌리즘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천성 

전맹(total blindness)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두 집단 간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집단 간 음악 감상 경험의 지각적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두 집단 간 음악 감상 경험의 관련적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음악 감상 경험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분석 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한국어 글 분석 프로그램(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K-LIWC)을 사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충청권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20명(전맹인 10명, 정안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명하고 청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난청 자가 

진단 테스트 확인)되는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등록 시각장애인 중 버벌리즘 조사를 위해 선천성 전맹(total blindness)으로 

제한하였다. 시각장애인 참여자는 연구자가 시각장애인대학생협회, 시각장애인 

대학생동아리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일반인 참여자는 시각장애인 참여자의 생활권과 

학력 등을 고려하여, 모집된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 

하였다(Wolffe & Sacks, 1997).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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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배경 (N=20)

영역 구분
전맹 대학생

(n=10)
정안 대학생

(n=10)

성별
남

여

6

4

5

5

연령 - 22.1±2.18 21.5±1.63

음악감상시간

(하루 기준)

30분 – 1시간 2 3

1시간 -2시간 4 4

2시간 이상 4 3

악기연주유무
예 6 5

아니오 4 5

음악활동경험
6개월 미만 1 2

6개월 – 1년 3 3

1년 - 3년 4 3

3년 이상 2 2

선호장르
클래식 2 1

대중음악 6 7

종교음악 1 2

기타 1 0

선호분위기 빠르고 경쾌한 2 3

느리고 서정적 7 3

장중하고 격조있는 0 1

자유롭고 즉흥적 1 3

2. 연구 도구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의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음악 청취 후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이는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과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 등을 

포괄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적 요소 혹은 

음악 외적 요소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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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음악 감상 경험에 관한 질문지

질문 유형 질문 내용

서술적 변인
음악을 듣고 느낀 정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느껴진 정서를 형용사로 설명한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지각적변인
음악을 통해 느낀 정서의 신체적 반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악을 통해 느낀 정서는 어떤 이미지와 연관이 있습니까?

관련적 변인
위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음악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악 이외에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위의 질문지에 따른 인터뷰 자료 수집은 오디오 녹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오디오 자료는 녹취록으로 변환(전사)하였다. 전사한 녹취록을 기반으로 

인터뷰 내용에 대한 개념화는 계속적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개념 정의를 

도출할 때까지 수행하였으며, 초반에 분류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범주를 통합해 가는 방식을 따랐다. 또한 분석의 단위는 범주화된 개념에 따라 단어, 

문구 또는 문장으로 하였다.

한편,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된 

도구는 이창환, 심정미, 윤애선(2005)이 개발한 ‘한국어 글 분석 프로그램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K-LIWC)이다. K-LIWC는 총 3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언어학적 변인(대명사, 형용사, 전치사 등)을 

살펴보면, 관사, 전치사 등과 같이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단어 변인(접속사, 전치사, 한정사)과 1, 2, 3인칭 대명사 관련 변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명사 관련변인과 기능단어들은 언어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단어로서 개인차를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심리학적 변인(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사회적 과정, 감각·지각적 과정)을 살펴보면, 정서적 과정에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있는데, 이의 하위변인으로는 긍정적 느낌, 낙천성, 활동성, 불안, 화, 

슬픔, 우울이 있다. 인지적 과정에는 원인, 사고, 기대, 제한 확신, 추측 등이, 감각, 

지각적 과정에는 감각이나 지각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과정과 자기영역변인이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문항별 신뢰도는 Chronbach α가 .50 이상이다(이창환 외, 2005).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선택된 곡을 약 3분 이상 감상한 후 음악에서 

느껴진 정서, 신체적 반응, 연관된 이미지 혹은 일화적 기억 등이나 특정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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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음악적 요소 또는 음악외적인 내용들을 자유롭게 구술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는 정서 유도 음원으로 선정한 작품을 참여자에게 들려주고, 참여자는 

작품을 들으며 혹은 듣고 난 후 그가 느낀 정서를 형용사 등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 혹은 묘사하고, 연구자는 이를 녹취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원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시 관찰된 내용이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였다. 추가로 실시할 K-LIWC를 위해 전사된 인터뷰 내용은 컴퓨터 

텍스트 파일로 저장 하였다. 본 단계는 1대1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과제 

수행 시간은 50분 내외였다.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의 분석을 위해 진행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녹취록을 반복하여 청취하고 이를 행간 분석하여 개념적 틀이나 

떠오르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범주화된 문장과 

문구에 대하여 반복 범주화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호배타적인 3개의 상위 

근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각 상위근원의 특성에 따라 그 근원의 범주가 넓은 경우는 

소주제에 따라 하위근원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앞서 도출된 범주에 해당 문장이나 

문구를 분류, 정리하는 부호화(코딩)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박사 과정생 1인이 각기 

부호화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 

내용분석 연구 방법은 자료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반복성을 

강조함으로써(Krippendorff, 2004)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부호화 과정에서 코더들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연구자와 

박사과정생과의 1차 부호화 검증 결과 총 126개 중 108개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 86.1%의 일치도를 보였다. 부호화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간의 토론 및 합의과정을 거쳐 2차 부호화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1.4%의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범주로 

분류된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여 빈도로 

제시하였으며, 양적 자료로 처리할 경우 간과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방법을 병행, 각 범주에 대한 인용문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서술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K-LIWC를 사용하여 통사론적 

형태와 심리학적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1차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전사한 텍스트 파일 자료의 문법적인 오류나 철자 오류 등을 오프라인에서 

모두 수정한 다음 텍스트 자료를 온라인상의 K-LIWC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태깅 시스템(Tagging system)에 의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개념 및 어휘 구축 시스템에 의한 2차 교정(Post 

Processing System)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형태소의 오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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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적 의미에 대한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 과정을 거쳐 심리학적, 

언어학적 요인들에 대한 결과 파일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변인에서 

통사론적 형태에 따른 6개 요인을 살펴보았고, 긍정 및 부정적인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그리고 지각적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차원을 8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gulation), 동료간의 협의 

(peer debriefing), 연구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 등을 실시하였다(Stemler, 

2001). 첫째, 삼각검증법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측면의 자료수집과 활용으로 연구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의 연구자료 

해석에서의 결점과 편견, 판단오류를 보완할 수 있으며,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상, 동일한 결과를 도출 하였을 때 연구자가 내린 결론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와 K-LIWC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포괄적인 이해와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 

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연구 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조사(pilot test)차원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한 표본 추출은 전체 내용의 10% 또는 20%(Wimmer 

& Domnick, 1997)로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5%에서 7%(Kaid & 

Wadsworth, 1989)도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내용의 

20%로 신뢰도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은 현재 음악치료학 박사생이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가 실시하였다. 1차로 평가자 간의 검증 결과 후 불일치가 

발생한 유목에 대해서는 평가자와 연구자가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평가자와 

2차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91.4%의 일치도를 보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재평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김수연, 2005). 이에 본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 등을 연구 참여자 일부에게 메일로 발송한 후,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의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분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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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분석한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두 집단 간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서술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천성 전맹 대학생의 특성을 조사하는 시각지향성 버벌리즘과 서술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서술적 변인에서는 내용 분석 방법 이외에 K-LIWC을 통한 분석을 

포함하여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집단간 음악 정서 반응의 지각적 변인을 

분석하는 데 시각적, 감각적, 정동적 하위 범주를 사용하였다. 셋째, 집단간 음악 정서 

반응의 관련적 요소 항목에 관한 조사에서는, 음악 용어를 직접 언급한 내용은 

제외하고 음악을 통해 유도된 일화적 기억이나 상황적 묘사를 분석하였다.

1.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서술적 변인

1) 시각지향성 버벌리즘(visually oriented verbalism)

본 연구에서는 전맹 대학생이 색채, 명암, 크기, 모양 등 외부 대상에 대해 

시각의 차원에서 인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시각 경험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을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으로 분류하였다(Vinter et al., 2013). 분석의 단위는 

‘주제’이며, 상호배타성 확보를 위해 타 범주로 중복 분석하지 않았다. 전맹 대학생의 

서술 내용 중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으로 분류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색소폰 색깔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색소폰을 불 

때, 이건 어떤 색깔 악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에서 밝은 

음악은 하늘색, 하얀색 이쪽으로 가고 클래식에서 좀 어두운 음악은 보라색이나 

검정색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재즈에서 밝은 음악은 약간 노란색 쪽으로 가고 

재즈에서 좀 가라앉은 음악은 빨간색에서 밤색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는 

친구들한테 들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전맹 대학생 B). 

피가 빨간색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건 그냥 색깔이 무슨 색인지 그런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잘 모르니까. 그 느낌과 색깔이 매칭은 안 되는데. 그냥 말하는 거죠. 

친구들이 색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색이라는 게 그렇겠구나 

하고 들어서 아는 거지 뭐 보지를 못했는데 알아도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저 들은 

걸 모방한다고 해야 하나, 흉내낸다고 해야 하나(전맹 대학생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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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은 시각 정보의 습득 배경에 따라 매체, 학습, 

맥락의 세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매체 버벌리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소설, 만화, 영화, TV 드라마 등의 매체를 통해 얻어진 시각 정보를 모방 서술하는 

것을 말하고, 학습 버벌리즘이란 교육을 통해 학습한 시각 정보에 대한 모방 서술을 

말하며, 맥락 버벌리즘이란 타인의 언어적 표현의 흐름, 분위기, 장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시각적 정보의 유추 서술을 말한다. 이에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전맹 대학생의 서술 중 57.2%는 맥락적 의미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표현하는 

버벌리즘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체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한 버벌리즘은 

22.8%, 학습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한 버벌리즘은 20.0%였다(<표 3> 참조).

<표 3>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 내용 분석 (N=10)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습득 배경 빈도(%)

시각
지향성 

버벌리즘

학습을 
통한 
직접 
경험

교사가 악기의 모양 및 색깔을 설명해줌
부모님이 옷차림, 옷색깔 등을 자세하게 알려줌
친구가 노을이 지는 모습에 대해 설명해줌
일상생활훈련 교재를 통해 음식의 색을 알게됨
음악회에 함께 간 도우미가 연주 모습을 설명해줌

7(20.0)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소설에서 색깔의 계절적 느낌을 묘사한 내용을 읽음
화면해설 영화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알게됨
드라마를 통해 특정 장소의 분위기를 이해하게 됨
노래 가사에서 표정 및 태도에 대한 표현을 알게됨 

8(22.8)

타인을 
통한 

맥락적
경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색의 상징을 이해함
특정 장면을 묘사한 내용을 듣고 크기를 유추함
상황적 서술을 통해 빛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알게됨
잔존감각을 시각정보와 연합하여 사물의 특성을 이해함

20(57.2)

합계 35(100))

2) 서술의 형태

서술의 형태는 인터뷰 녹취록을 ‘한국어 글분석 프로그램(K-LIWC)’을 사용 

하여 언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이지영 & 김명언, 2011). 이는 

어절, 형태소, 어절 대 문장 등의 통사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전맹 대학생의 단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언어적 차원은 인터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사적 접근을 통해 전맹 대학생의 언어사용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요(대분류) 언어학적 차원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의 6개 하위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적 차원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서적 과정(긍정 및 

부정 정서), 인지적 과정 및 지각적 과정의 3개 범주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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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WC 프로그램 분석은 우선 태깅 시스템(Tagging system)으로 형태소를 분석한 

후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개념 및 어휘 구축 시스템에 의한 2차 교정(Post 

Processing System)작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처리 작업이 끝난 언어학적, 심리학적 

요인들의 독립표본 t 검증 분석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서술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품사의 사용 빈도는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대명사 사용 빈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맹 대학생이 

정안 대학생에 비해 음악 정서 반응 서술에서 대명사의 사용 비율이 2.5배 높았다. 

서술의 내용어(content word)로 분석한 심리학적 변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지각적 과정의 3가지 범주 가운데,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지각적 과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적 과정의 

긍정적 정서는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정서는 전맹 대학생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 슬픔 항목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인지적인 과정 중 

사고(thinking)의 항목은 정안 대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에서의 언어학적 특성 (N=20)

품사 전맹 대학생
(n=10)

정안 대학생
(n=10) z p

명사 14.6 15.1 -1.369 0.17

대명사 1.8 0.7 -2.389 0.04*

동사 10.8 13.3 -1.579 0.11
형용사 5.5 5.7 -0.684 0.49
부사 2.9 2.6 -0.526 0.59

감탄사 0.8 0.3 -0.919 0.35
*p < .05

<표 5>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의 심리학적 특성 (N=20)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전맹 대학생
(n=10)

정안 대학생
(n=10)

z p

정서적 과정 10.88 6.13 -2.261 0.02*

 긍정적인 정서 8.06 8.94 -0.368 0.71
 활동성 8.13 8.88 -0.321 0.74

 부정적인 정서 10.94 6.06 -2.174 0.03*

 슬픔 10.81 6.19 -1.957 0.05*

인지적인 과정 7.25 9.75 -1.050 0.29

 사고 5.94 11.06 -2.264 0.03*

지각적인 과정 8.44 8.56 -0.05 0.95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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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지각적 변인

지각적 변인이란 외부에 실재하는 사물 혹은 사건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 의해 촉발되는 연구대상자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의미한다. 지각적 

변인은 내용 분석 단위로서 ‘단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이에는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청취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서술이 분석 

대상이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음악에 의해 유도되는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 특성을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 두 집단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인만큼, 신체적 감각적 형용사 가운데 시각 형용사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청각을 포함한 다른 감각들 즉 후각, 미각, 촉각 등은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였다(<표 6> 참조).

시각적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시각적 인식을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색깔, 모양, 명암, 크기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범주에는 동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 ‘쏟아지는', ‘솟아오르는', 

‘출렁거리는' 등의 단어도 포함된다. 반면 시각적 표현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사들, 

예를 들어 ‘장면', ‘모습', ‘이미지' 등의 단어는 그 단어들을 꾸미는 앞의 단어들을 

시각적 범주에 포함하므로, 이 범주의 단어로 취급하지 않았다.

외부 자극에 대해 오감을 통해 인식한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모든 단어들은 

감각적 범주에 속하며(송정근, 2007), 시각적 단어들은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 

으므로, 감각적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 촉각 ‘까끌거리는', 미각 ‘달콤한', 후각 ‘향기로운', 청각 ‘날카로운' 등을 이 

범주로 취급하였다. 감각적 묘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사들, 예를 들어 ‘소리', 

‘느낌', ‘향기'등은 이를 수식하는 앞의 단어들을 범주에 포함하므로, 감각적 범주 

에서는 제외하였다.

정동적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모든 단어들 즉,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 마음이 {생기다/들다}’와 ‘마음{이/에}∼ 

한 상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김은영, 2004). 이 범주에는 경험적이고, 

비의도적이며,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속한다. 신체의 감각기관과의 

연계성을 특정할 수 있는 시각적 범주나, 감각적 범주의 단어들과는 달리,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주관적 표현을 명시하는 명사들, 예를 들어 ‘느낌’이나 ‘생각’ 혹은 

‘분위기’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사들을 그 앞에서 수식하는 정서 

형용사, 예를 들어 ‘비장한’, ‘즐거운’, ‘불안한’ 등을 정동적 범주에 포함하므로, 위의 

명사들은 이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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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음악 감상 경험의 지각적 변인 내용 분석 (N=20)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전맹 대학생
(n=10)

빈도
(%)

정안 대학생
(n=10)

빈도
(%)

전체
(%)

지각적
변인

시각적

밝은, 환한, 빛이 비추는, 
하늘색, 푸른, 금빛, 반짝
이는, 예쁜

20
(6.1)

밝고, 환한, 화려한, 
선명한, 투명한

42
(13.6)

62
(9.7)

어두운, 어스름한, 짙은
주홍색, 갈색의, 보라색의 

32
(9.9)

짙은 회색빛의, 어두운
36

(11.6)
68

(10.7)

감각적

쿵쾅거리는, 가벼운, 따뜻
한, 부드러운, 포근한
이완된, 시원한, 달콤한, 
새콤한

34
(10.5)

시원한, 가벼운, 따뜻
한, 가뿐한, 이완된, 향
긋한, 
달콤한, 신선한

20
(6.5)

54
(8.5)

차가운, 쓰린, 축축한, 시린, 
싸늘한, 부드러운, 황량한, 
진한, 묵직한

65
(20.1)

무거운, 먹먹한, 차가운, 
차분한, 나른한, 답답한

51
(16.5)

116
(18.3)

정동적

열정적인, 기쁜, 신나는, 
흥미있는, 즐거운, 좋은, 
낭만적인, 편안한, 여유로
운, 안정적인, 고급스러운, 
풍부한, 희망적인, 평화로
운, 평온한, 강렬한, 감싸
주는, 활기있는, 낯선

39
(12.1)

익살스러운, 즐거운 쾌
활한, 기쁜, 신나는, 생
기있는, 활발한, 강한, 
정열적인, 사랑스런, 포
근한, 친밀한

33
(10.6)

72
(11.4)

애절한, 아쉬운, 그리운, 쓸
쓸한, 스산한, 지친, 힘든, 
처량한, 외로운, 절망스러
운, 서글픈, 상실한, 한탄스
러운, 외로운, 우울한, 절망
적인, 억압된

91
(28.2)

우울한, 절망적인, 황폐
한, 지친, 먹먹한, 눈물 
나는, 안쓰러운, 지루한, 
가엾은, 압도되는, 아쉬
운, 상실한, 후회스러운, 
감상적인, 중후한, 삭막
한, 고민스런

62
(20.0)

153
(24.2)

행동적

계단을 내려오는, 분주하
게 움직이는, 뛰어다니는, 
춤을 추는, 점프하는, 안
아주는, 흥얼거리는 

18
(5.6)

어깨가 으쓱으쓱, 자연
스럽게 흔들리는, 쫓아
가는, 왕래하는,
점프하는 

31
(10.0)

49
(7.8)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는, 울면서 걸어가는, 저
벅저벅 걸어가는, 홀로 서
있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느낌, 멍하니 고개숙이고 
있다가 앞을 바라보는
아래로 쭉 내려가는 

24
(7.5)

멍하니 바라보는, 가만히 
앉아있는, 무겁게 (천천
히) 걸어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점차 사라
지는, 끝까지 내려가는

35
(11.2)

59
(9.4)

합 계 
323

(100)
310

(100)
6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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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관련적 변인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관련적 변인 분석 단위는 문장으로서,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뷰의 특성상 주어가 생략된 경우라 할지라도 의미가 명확

할 경우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음악에 의해 유도된 일화적 기억은 연구대상자

가 경험한 사건, 인물, 장소 등에 대한 서술이며, 상황적 묘사는 음악으로 유도된 이

야기(story telling), 혹은 상상적 이미지에 대한 서술이다. 다른 범주들과의 상호배

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억, 장면, 이야기 등의 단어가 쓰인 문장은 일화적 기억과 

상황적 묘사의 범주로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서술적 변인, 지각적 변인에는 포함

하지 않았다(<표 7> 참조).

<표 7> 음악 감상 경험의 관련적 변인 내용 분석 (N=20)

전맹 대학생
(n=10)

빈도
(%)

정안 대학생
(n=10)

빈도
(%)

전체
(%)

관
련
적
변
인

일
화
적

기
억

해변에 친구들과 놀러간 것이 
기억남. 까페에서 편안하게 대
화했던 장면이 떠오름. 신나는 
장면이지만 나에게는 낯설음.

8
(14.0)

가족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떠올림. 
놀이공원 퍼레이드의 들뜬 현장감
이 느껴짐. 군무의 통일성 있는 
모습이 연상됨.

14
(25.4)

22
(19.6)

과거에 혼자 좋아했던 사람이 
떠오름. 새벽 출근길의 외로운 
느낌이 연상됨. 장애로 인해 
겪게되는 어려움들이 생각남.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로 인해 
더욱 슬퍼짐.

12
(21.0)

헤어진 연인이 생각남. 영화에서 
본 전쟁 후 폐허의 장면이 떠오름. 
방송매체를 통해 본 시대극의 스
토리가 떠오름. 과거의 후회스러
운 한 장면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
김. 직장을 잃고 쓸쓸히 거리를 
걷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함.

13
(23.7)

25
(22.3)

상
황
적

묘
사

친한 사람들과 오봇한 시간을 
가지는 장면을 묘사함. 익숙한 
장소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어
울리는 장면을 상상함. 들뜬 
축제분위기 속에서 관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함.

18
(31.5)

연말파티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장
면을 묘사함. 카페나 레스토랑에
서의 데이트 장면을 상상함. 공연
장에서 연주자들을 즐겁게 바라보
고 있는 모습을 그림.

12
(21.9)

30
(26.8)

죽음, 사별 등의 구체적 상황
을 서술함. 외딴 집에 홀로 남
겨진 자신의 모습을 그려냄. 
공유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
한 서글픔을 묘사함.
상실감을 느끼는 자신을 소설
속 주인공에 대입하여 그려냄

19
(33.3)

계절을 포함한 자연의 특성을 떠
올려 쓸쓸한 이미지를 그려냄. 슬
픈 영화의 장면을 재구성하여 서
술함. 비장한 역사적 사건을 상상
하여 서술함. 

16
(29.0)

35
(31.3)

합
계 

57
(100)

55
(100)

1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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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화적 기억

감상자가 음악을 듣고 떠오른 일화적 기억(사람, 장소, 사건 등)을 서술한 문장은 

일화적 기억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일화적 기억은 음악에 의해 선행 경험으로부터 

유도된 구체적인 기억을 말하며, 감상자가 이를 다양한 어휘로 서술한 내용을 분석 

하였다. 상황적 묘사, 이미지 서술과 차별화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서술하였는 

가의 여부가 범주화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이때의 기억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이거나 

영화 혹은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예전에 경험한 ∼인 것 같다’ 등의 형태로 서술한 것을 일화적 

기억의 범주로 채택하였다. 

제가 작년에 S사에서 진행한 대학생 봉사단체를 했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랑 

같이 제주도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 나와서 춤추면서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전맹 대학생 a). 

대학교 연습실에 계단 위에서부터 쿵쾅거리면서 내려오면서 장난쳤던 느낌. 

맹학교 거실에서 함께 놀았던 생각이 나네요(전맹 대학생 F). 

무성영화 찰리채플린 영화가 생각나요. 음악이 이런 우스꽝스런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정안 대학생 c). 

드라마에서 본 장면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정안 대학생 d).

2) 상황적 묘사

상황적 묘사란 음악이 구체적 상황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감상자가 인물, 사건, 

장소 등을 상상으로 이야기화 하여 서술하는 것을 뜻한다. 만들어진 상황에 연구 

참여자가 등장하는 것과, 혹은 제3의 가공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포함하였다. 감상자에게 떠오른 가상의 환경, 인물, 사건에 대한 

묘사로 구성된 문장을 상황 묘사 범주로 분류하였다. 만약 참여자가 묘사하는 상황이 

실제의 경험인지 혹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로 

경험 유무를 질문하여, 감상자가 경험한 것에 대한 서술로 확인되면 상황적 묘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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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는 안 해 봤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여자친구랑 싸우고, 

예전에 바다에 가서 파도치고 모래사장에 앉아있는데, 이 친구하고 처음에 고백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내가 처음 좋아했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런게 어울릴 것 같아요(전맹 대학생 G). 

몰래 사진찍히는 느낌, 도촬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러면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전맹 대학생 F). 

멋진 해변가나 아니면 연기 자욱한 재즈바가 어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재즈바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데 앉아서 친한 사람들과 

편하게 얘기하고. 무대에는 잔잔하게 재즈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그런게 

어울릴 것 같아요(정안 대학생 I).

초록색 잔디가 많고 하늘에 구름도 약간 끼어있고 평화로우면서 속에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한게 상상이 돼요(정안 대학생 J).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맹 대학생의 높은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이 관찰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적 정보의 습득 배경에 따라 맥락적 버벌리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매체 버벌리즘과 학습 버벌리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벌리즘의 사용 

자체가 맥락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상생활이나 일반인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정보들이 책이나 영화, TV 드라마나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한 정보나 교육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학습한 정보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매체나 학습을 통해 얻은 시각정보보다 맥락적으로 

습득한 시각정보에 대해 보다 강한 신뢰를 갖고 이를 일상적 언어 습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aworska-Biskup, 2011).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의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 비교 165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맥락적 언어 습관이 학습이나 매체를 통해 얻은 

지식에 기반한 것보다 수적으로도 더 많으며, 또 이에 대한 신뢰도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emp, 1981). 다시 말해, 일반인들과의 대화에서 빈번하게 사용함 

으로써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수용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 즉 맥락적 버벌리즘이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서술 형태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한글 

글분석 프로그램(K-LIWC)의 통사론적 요인 분석에서 전맹 대학생이 대명사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erez-Pereira, 1999). 이는 전맹 

대학생의 인터뷰 집중력이 정안 대학생 보다 높아 연구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본래의 명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구술하기에 

용이한 이 같은 서술 형태를 취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전맹 대학생들이 불확실한 내용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Andersen, Dunlea, & Kekelis, 1984). 이는 

전체 구술 패턴에서 나타난 특징들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는데, 인터뷰 전사 

자료를 살펴보면, 서술된 문장에서 전맹 대학생이 정안 대학생에 비해 단문보다 

복문 사용이 많아 길이가 길고, 중복 어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전맹 대학생이 대명사 사용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음악으로 유도되는 

정서를 언어적으로 서술할 때, 정안 대학생은 시각적 혹은 이미지적 서술을 통한 

구체적인 전달이 용이하지만, 전맹 대학생은 상상적 서술이나 상황 서술이 많아 

지시대상이 모호할 때, 대명사를 대체 사용하게 됨으로써,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글분석 프로그램의 심리학적 변인 분석에서 전맹 대학생이 

정서적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가 높았고, 정안 대학생은 인지적 과정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각적 과정에서는 서술에 사용된 어휘 빈도에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전맹 대학생이 시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들에 대해 시각 외의 타감각으로 서술에 필요한 지각적 표현들을 보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Tobin, 1992).

셋째, 지각 변인 항목에서 두 집단 모두 정동적 서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서술이라는 본 연구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청취하고 그 정서 반응을 표현하는 데에 정동적 서술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참여자들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동적 

표현이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신선경, 

2010). 또한 정안 대학생이 전맹 대학생보다 시각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 반면, 

전맹 대학생은 정안 대학생보다 정동적 및 감각적 표현들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각손상으로 인한 시각적 표현의 제한을 타감각에 의존(Eitan, Ornoy, & 

Granot, 2012)하거나 정동적 표현으로 보상, 대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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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타감각을 통해 

획득하며, 이 같은 보상 대체 감각적 정보 획득은 시각장애인이 일반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이 언어의 맥락적 특성에 기반한 소통 수단으로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보상 대체 감각적 정보 획득은 시각을 통해 습득할 수 없는 정보를 타감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적 변인에서 정안 대학생과 전맹 대학생은 일화적 기억과 상황적 

묘사에서 대조를 보였는데, 이 또한 구체적(직접 혹은 간접) 경험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정서 반응을 서술하는 일화적 

기억 항목에서 정안 대학생이 전맹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각적 경험의 양에 기반 한 것이고(Tulving, 2001), 상황적 묘사 항목에서 

전맹 대학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음악외적서술에서 전맹 대학생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 혹은 사건 구성을 통해 자신의 정서 반응에 대한 서술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Joseph, & Southcott, 2006). 

이는 일반인에게 시각적 내용 혹은 일화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자극이 시각 

경험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상황적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는 상상적, 사건적 

자원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 정서가 가지는 시각적 단서들이 일반인 

집단에서는 일화적 기억이라는 구체적 경험 서술로 표현된 반면, 시각장애인 

집단에서는 이 같은 시각적 이미지들을 내면에서 타감각적 내용으로 전환시켜 상상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상황적 묘사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소리의 

의미체로서, 비언어적 소통수단으로서의 음악의 특성이 정서 경험 단계에서 열린 

정보로 수용될 수 있고, 시각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음악이 타감각에 

의한 내적 재구성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정서적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 유형에 따른 일화적 기억의 서술의 빈도는 두 집단 모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일화적 기억을 서술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에 비해 긍정적인 

음악에서 사건 기억을 더욱 잘 떠올린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North, 

Hargreaves, & Hargreaves, 2004; Zentner, Grandjean, & Scherer, 2008).

2. 제언

본 연구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감상을 통해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음악에 상황 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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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한 음악극 형태의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황 묘사 시 사용되는 

단어들에는 촉각이나 청각 뿐만 아니라 시각적 단어들도 조화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매체나 학습을 

통해 획득한 시각적 어휘에 대한 정보보다, 맥락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한 시각 

정보가 더욱 높게 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음악극을 적극 활용하여 

이야기 혹은 사건의 구성 및 전개에 따른 시각적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각적 

어휘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일반사회에 소속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언어적 소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악은 인간의 내재적 정서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외부 자극을 수용할 

때, 시각적 이미지와의 연합이 용이한 매체이다. 시각을 상실하여 시각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나, 타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이 삶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을 매개로 하는 감각-연합적 접근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외적 요인들이 음악 정서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한 폭넓은 경험은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외적 정보들을 

수용하고 학습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 즉, 음악적 자극은 정서 

발달이나 감각 정보 습득, 교육 등 시각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치료나 중도실명자들을 위한 재활 훈련 등 성인기 

시각장애인들의 적응 프로그램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의 비언어적 

특성은 언어를 통해 전달할 수 없는 감각 혹은 정서의 섬세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감상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hands-on experience) 경험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음악은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 감각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한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은 시각장애인들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접근방법은 

시각장애인이 일반인과의 정서적 공감을 통해 사회인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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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language used by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s. Participants of the in-depth interviews 

were students at universities in Seoul and Chungcheong-do. Ten participants were 

visually impaired and the other ten were normal sighted. Content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visually oriented 

verbalism is observed among visually impaired people even when they can 

experience the same level of musical experience with normal sighted people. Highly 

observed is verbalism by contextual information which is naturally obtained in daily 

life, rather than verbalism by the media, or by learning. Second, K-LIWC was 

employed to examine the types of verbal description between comparing groups, high 

ratio of use of pronouns in the visually impaired was observed as well as that of the 

description of negative emotions. Third, compared to normal sighted people, visually 

impaired people more frequently use affective description and description via senses 

except vision. Through non-vision senses that substitute or compensate visual 

impairment, the visually impaired understand and express emotions that the normal 

sighted feel through vision. Last, in regards to episodic memory and situational 

depiction, normal sighted people frequently narrate episodic memories, while visually 

impaired people rather focus on situational depiction.

Key Words : blind college students, verbal description to music, content analysis, 

K-LIWC, verbalism


